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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유태정1·김석선2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 서울여자간호대학교1,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2

Impa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tion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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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four styles of perceived parenting, and determine whether the perceptions of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a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
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used. A convenience sample of 378 undergraduate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 Results: Levels of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four styles of perceived parenting (optimal parenting, affectionate constraint parenting, affectionless control pa-
renting, and neglectful parenting). Scores of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the group with perceived 
affectionless control parenting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other groups. In a regression model, maternal care 
and paternal overprotec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lso, maternal overprotection wa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or of smartphone addic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udents who perceive 
that both fathers and mothers are low in care, warmth, and support; but high in overprotection, control and intrusive-
ness are vulnerable to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Targeted interventions to change and reframe stu-
dents' perception of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in a positive way may reduce their depression and smart-
phone addiction. 

Key Words: Parenting, Depression, Cell phones, Behavior addictive, Young adul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것으로, 자녀의 신체적 ‧ 정
서적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1].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나타내는 태도 혹은 행동을 의미하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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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진다[1, 2]. 서

양 문화는 개별화, 자율성, 독립성 등을 중요시하고, 부모관계

보다 부부관계가 강조되어 부모의 통제가 개인의 발달을 방해

하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이라고 여겨왔다[2]. 이와 반대로, 한

국 문화는 유교를 전통 사상으로 양육에 있어 부자유친(父子

有親)의 가치관 아래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하는 효

(孝)와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慈)를 중요시하여, 

서양보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2]. 이러한 한국 문화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신

과 동일시하고 통제 수준이 높은 양육 방식을 보일 때[2] 자녀

는 이를 부모의 관심으로 받아들이거나[3], 아니면 이를 지나

친 간섭으로 여겨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유발되

기도 한다[4]. 

서양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양

육 의무가 끝나고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는[1] 반면,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의 양육책임이 자녀의 대학 졸업 혹은 

결혼까지로 인식되기 때문에[5], 청소년후기까지도 부모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6]. 여기서 청소

년 후기는 만 18세에서 24세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

하는 시기를 말한다[7]. 특히, 최근 연구자들은 만 18세부터 

25세까지를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하고 

청소년기의 의존성을 벗어나서 성인으로의 출발점을 통과하

였지만 아직 성인기의 사회적 ‧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시

기라고 개념화 하였다[7]. 

특히 대학생은 성인으로의 사회적 책임과 과업 달성을 준

비하는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성인

진입기에 속한다[7]. 국내 대학 진학율은 66.0%로 OECD 국

가 중 최고로 높지만[8], 대학생 취업률은 2005년 74.1%에 비

해 2014년 58.6%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9]. 대학교육의 

학비 부담 증가와 늦어지는 취업과 결혼은 대학생 자녀의 경

제적 ‧ 심리적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10]. 이와 함께 

최근 헬리콥터 양육이라는 새로운 양육방식에 대한 개념이 나

왔는데, 이는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주위를 맴돌면서, 자녀의 

모든 일상생활에 깊이 개입하고,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 

결정하여 자녀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과보호적 양육방식을 의

미한다[6].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성공을 위해 물질적 ‧ 정서

적 지원 뿐 아니라 자녀 삶의 결정권까지 갖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10], 자녀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대학생활의 적응, 취

업준비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선택 ‧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며, 주어진 역할에 대해 혼란과 불안

감으로 자존감 저하, 우울 등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11]. 

국내 대학생의 두명 가운데 한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12],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률이 18.1%로 40대, 50대 중독률 5.0% 

보다 3배 높아[13] 국내 대학생의 정신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다[14, 15].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 양육태

도를 따뜻함, 수용, 지각된 애정을 의미하는 ‘돌봄’과 사생활 

침입, 과잉통제, 죄책감 유발 등 통제 행동을 의미하는 ‘과보

호’의 두 가지 차원만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어 제한점이 있다[16]. 부모관계를 중요

시하는 한국의 유교 문화 속에서 대학생이 인지하는 부모 양

육태도는 돌봄과 과보호 두 차원으로 단순화 시켜서 이해되기 

보다는 다양한 부모 양육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차원의 형

태로 연구되어 질 필요가 있다. 

Parker[17]에 의하면 부모 양육태도의 돌봄과 과보호 두 차

원은 4가지 부모양육태도의 형태로 구분된다(Figure 1): 애정

이 있고 과보호가 낮은 최적군(optimal parenting), 애정과 

과보호가 높은 애정어린 통제군(affectionate constraint pa-

renting), 애정이 없고 과보호가 높은 애정 없는 통제군(af-

fectionless control parenting), 부모의 애정과 과보호가 부

족한 방치군(neglectful parenting). 일본 의대생과 간호대생

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형태가 애정 

없는 통제군일 때 다른 양육태도의 형태에 비해 우울과 스마

트폰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8, 19]. 그러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연구들에서는 부모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

의 양육태도로 나누어 측정하기보다 하나의 부모양육태도로 

묶어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그 의

미가 다른 한국문화에서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

머니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

여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

트폰 중독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버지, 어

머니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이 우울과 스

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다양한 전략 수립과 중재연구에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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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학생들이 지

각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부모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양육태

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비교하고, 지

각된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울시 소재 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남녀 공학 2곳의 대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으며,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모두 계시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계획은 E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No. 81-14)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캠퍼스의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단체, 동아리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서면으

로 연구참여 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구조

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의 총 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연구대

상자 수는 2곳 대학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각 1개 대학교

에서 15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여 총 391

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20]. 그러나, 수집

된 자료 중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자료로 378

명(96.7%)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A Parent Bonding Instrument, PBI)[17]를 한글로 번역

하고 타당화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21]. 총 25문항(돌

봄 문항 12개, 과보호 문항 13개)으로 연구대상자가 만 16세까

지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적으로 자가보고하는 형식이다. 4점 

Likert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과 과보호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양육태도는 4가지 형태로 첫째, 높은 돌봄과 낮

은 과보호 점수는 최적군(optimal parenting), 둘째, 높은 돌

봄과 높은 과보호 점수는 애정어린 통제군(affectionate con-

straint parenting), 셋째, 낮은 돌봄 점수와 높은 과보호 점수는 

애정 없는 통제군(affectionless control parenting), 넷째, 돌

봄과 과보호 점수가 모두 낮으면 방치군(neglectful parenting)

으로 나눠진다[17].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85였고[21],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과보호, 어머니의 돌봄, 

어머니의 과보호 순으로 Cronbach’s ⍺=.86, .85, .85, .86이

었다.

2)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1971년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a-

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에서 개발한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한글로 번역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22]. 연구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지난 한주 동안 경험했던 우

울 증상을 0점부터 3점으로 표시하고, 총 점수 범위는 0~60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점이  

16~24점이면 ‘가능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probable 

depressive symptom), 25점 이상이면 ‘명확한 우울증 증상

을 가진 군’(definite depressive symptom)으로 선별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고[22],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3)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용 스마트폰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23]. 연구도

구는 총 15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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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37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48 (39.2)
230 (60.8)

Age (year) 21.9±2.81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ne
Other

 90 (23.8)
 38 (10.0)
32 (8.5)

217 (57.4)
 1 (0.3)

Family 
relationship

Not very familiar
Not nearly familiar
Neither
Generally familiar
Very familiar
Missing

 8 (2.1)
18 (4.8)

 57 (15.1)
173 (45.7)
119 (31.5)
 3 (0.8)

Perception of 
parenting

Paternal care*
Maternal care*
Paternal overprotection† 
Maternal overprotection†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23.5±5.65
26.0±5.14
12.2±6.11
13.1±6.57

 16.2±10.92
33.2±7.40

*Measured according to the PBI (Care range=0 to 36; higher scores 
indicate higher Care); †Measured according to the PBI (Overprotection 
range=0 to 39; higher scores indicate higher Overprotection); 
‡Measured according to the S-Scale (range=15 to 60; higher scores 
indicate Smartphone Addiction).

총점 44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40점 이상 43

점 이하인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39점 이하인 경우

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개발 당시 스마트폰 중독의 

신뢰도 값은 전체 Cronbach’s ⍺는 .81로 확인되었다[2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89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력

하고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 변수의 평

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4가지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

석(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모두 등분산이 가정

되어 Tukey 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

였으며,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모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

별은 ‘남성’ 148명(39.2%), ‘여성’ 230명(60.8%)이었으며, 평

균 21.9±2.81세였다. 종교는 ‘종교 없음’이 217명(57.4%)으

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순이었다. 스스

로 생각하는 가족관계는 ‘친밀하다’가 173명(45.7%)으로 제

일 많았으며, ‘매우 친밀하다’, ‘보통’, ‘친밀하지 않다’, ‘매우 

친밀하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우울의 평균은 

16.2±10.92점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평균은 33.2±7.40점

이며, 일반 사용자군 273명(72.2%),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78

명(20.6%), 고위험 사용자군 27명(7.2%)이었다. 

2. 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1)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의 차이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형태(F=12.71, 

p<.001)와 어머니 양육태도의 형태(F=14.57, p=.001)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애정 없는 통제군이 애

정어린 통제군(p=.04), 최적군(p<.001)보다 우울이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스마트폰중독의 차이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스마트폰중독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형태

(F=5.59, p<.001)와 어머니 양육태도의 형태(F=3.35, p= 

.01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며, 아버지의 애정 없는 통제군이 최적군

(p=.004)과 방치군(p=.003)보다 스마트폰중독이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태도 형태의 사후 검정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3. 부모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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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by Four Styles of Perceived Parenting (N=378)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M±SD F (p) Tukey HSD M±SD F (p) Tukey HSD

Four styles of 

perceived 

paternal 

parenting‡

OPa (n=130)

ACPb (n=56)

ALCPc (n=119)

NPd (n=73)

12.7±9.99

 16.3±11.94

 20.7±10.58

15.0±9.75

12.71

(＜.001)

a, b, d＜c 32.1±7.65

33.5±7.29

35.3±6.45

31.5±7.81

5.59

(.001)

a, d＜c

Four styles of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OPa (n=130)

ACPb (n=56)

ALCPc (n=119)

NPd (n=73)

12.6±9.44

 15.4±10.43

 21.1±11.41

 14.7±10.01

14.57

(＜.001)

a, b, d＜c 32.2±8.06

34.9±7.60

34.2±6.49

31.9±7.17

3.35

(.019)

OP=Optimal parenting; ACP=Affectionate constraint parenting; ALCP=Affectionless control parenting; NP=Neglectful parenting; *Measured according to 
the CES-D (range=0 to 60; higher scores indicate higher depression); 

†
Measured according to the S-Scale (range=15 to 60; higher scores indicate 

smartphone addiction); 
‡

Measured according to the PBI.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rception of Parenting,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N=378)

Variables

Perception of parenting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1 2 3 4

r (p) r (p) r (p) r (p) r (p) r (p)

Perception of parenting

1. Paternal care 1.00

2. Maternal care .52 (＜.001) 1.00

3. Paternal overprotection -.39 (＜.001) -.37 (＜.001) 1.00

4. Maternal overprotection -.33 (＜.001) -.48 (＜.001) .69 (＜.001) 1.00

Depression -.25 (＜.001) -.34 (＜.001) .39 (＜.001) .37 (＜.001) 1.00

Smartphone addiction -.09 (.093) -.06 (.223) .21 (＜.001) .22 (＜.001) .27 (＜.001) 1.00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아버지의 과

보호(r=.39, p<.001), 어머니의 과보호(r=.37, p<.001), 스

마트폰 중독(r=.27,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아버지의 돌봄(r=-.25, p<.001), 어머니의 돌봄(r=-.34, p< 

.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에서는 아버지

의 과보호(r=.21, p<.001), 어머니의 과보호(r=.22, p<.0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버지의 돌봄, 어머니의 돌봄과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4. 부모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하부요인(돌봄과 과보호)이 우울과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우선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검

정값은 1.81 (우울), 1.98 (스마트폰 중독)로 자기상관이 없다

고 할 수 있으며,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46에서 0.6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 값은 1.48~2.18로 10보

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산점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오

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잔차 분석결과 우울에 

대한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분포 P-P도표에서 선형성이 확

인되었다. 

대학생의 우울에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5%였다. 어머니의 

돌봄(β=-.19, p<.01), 아버지의 과보호(β=.24, p<.001)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의 돌봄과 

어머니의 과보호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부모양육태도가 어떤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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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Influence of Perception of Parenting o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N=378)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B SE β t   p

Depression Perception of Parenting
Paternal care
Maternal care
Paternal overprotection
Maternal overprotection

-0.05
-0.41
0.43
0.16

.11

.13

.12

.11

-.03
-.19
.24
.10

-0.47
-3.25
3.67
1.45

.640
＜.001
＜.001

.149

F=23.86, p＜.001, R2=.20, Adj. R2=.195

Smartphone
addiction

Perception of Parenting
Paternal care
Maternal care
Paternal overprotection
Maternal overprotection

-0.04
0.11
0.13
0.19

.08

.09

.09

.08

-.03
.08
.11
.17

-0.43
1.17
1.53
2.33

.665

.244

.128

.021

F=5.84, p＜.001, R2=.06, Adj. R2=.049

는지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4.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

보호(β=.17, p<.05)만이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4가지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비교하고, 아버지와 어머

니로 구분된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학생의 우울은 평균 16.2± 

10.92점으로, 이는 ‘가능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probable 

depressive symptom)에 속한다[22].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 

척도(CES-D)의 1~15점은 ‘정상군’, 16~24점은 ‘가능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 25~60점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가진 군’으

로 나눌 수 있다[22]. 이와 같은 절단점(cutoff point)을 기준으

로 본 연구의 대상자를 나눌 때, ‘정상군’ 205명(54.2%), ‘가능

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 83명(22.0%), ‘명확한 우울증 증

상을 가진 군’ 90명(23.8%)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명 중

에 1명은 가능한 우울증상을 가진 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

상자의 우울 평균은 2012년 국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

울 및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우울 평균 18.4±9.40

점보다 낮은 점수이지만[24], 2013년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과 우울, 삶의 의미를 연구한 기존연구의 우울 평

균 13.2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25]. 

또한,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나타난 스마트폰 중독 평균

은 33.2±7.40점으로, 일반 사용자군 273명(72.2%),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78명(20.6%), 고위험군 사용자군 27명(7.2%)

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4명중에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

군(잠재적 위험군 및 고위험군 사용자군)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미래창조과학부[13]에서는 대학생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 2.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1%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을 18.1%, 대학생 5명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내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 우울

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과보호라고 인지한 대학생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돌봄이라고 인지한 

대학생일수록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아버

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해 검

증한 결과, 어머니의 돌봄은 우울을 낮추고 아버지의 과보호

는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외 대

학생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보호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우울

감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26]. 특히, 미국 대학생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높은 과보호와 낮은 돌봄을 보일수록 불

안과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는 현대 사회에

서 개별화, 자율성, 독립성 등에 가치를 두는 서양 문화의 영향

으로 대학생 자녀들이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부모의 

관심보다는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각하게 되어 갈등을 경험

하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28].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부모 양육태도

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측정하여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

는데 높은 어머니의 돌봄과 낮은 아버지의 과보호가 영향 요

인임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의 가족 구조와 역

할을 고려하였을 때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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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가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애정어리다고 지각하는 대

학생은 우울이 낮아지고, 반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과잉통

제와 관섭으로 지각되면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라고 인지한 대학생일

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

와 어머니의 돌봄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만이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국내의 대학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이고 역기능적이라고 지각하는 

대학생 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4]. 

본 연구의 상관관계와 회귀모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가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과도한 통제와 간

섭을 보인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모 양육태도 중 어머니의 과잉통제

와 간섭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4.9%로 작게 나타나고 있어, 대학생

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고려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Parker[17]는 Bowlby의 애착이론[29]에 기반하여 양육태도

를 2가지 통제와 돌봄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의 축으로 돌봄과 

과보호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4가지 부모양육태도 형

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를 돌봄과 과보호 두 차원으로 연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부모양육태도

의 형태에 따른 우울의 차이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서 애

정 없는 통제군 일 때 애정어린 통제군, 방치군, 최적군보다 우

울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이 낮고 과보

호가 높은 애정 없는 통제로 지각하는 대학생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고, 역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이 높고 과보호가 낮

다고 지각하는 최적군의 대학생들은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이

와 유사하게 일본 의대생과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

도의 형태와 우울을 연구한 결과 돌봄이 낮고 과보호가 높은 애

정 없는 통제군에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18]. Parker[17]의 

이론에 의하면 부모-자녀의 애착이 안정적일 때 자녀들은 부모

양육태도 형태를 따뜻한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낮은 최적군으

로 지각하며, 반대로 부모-자녀의 애착이 불안정할 때 애정어린 

통제군, 애정 없는 통제군, 방치군으로 지각한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자녀의 애착이 불안정한 자녀들은 부모양육태도를 보살

핌과 사랑은 부족하고 간섭과 통제가 과하다고 지각하기 쉬우

며, 이는 우울의 취약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형태가 애정 없는 통제군 일 때 최

적군과 방치군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 

양육태도의 형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사랑과 보살

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각하는 애정 없는 통제군일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가 높은 애정어린 통제군에

서 모바일폰 중독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9]고 본 연구결과와 일관되지 않은 결

과를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와 다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구별하여 대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어

린 통제군, 애정 없는 통제군, 방치군, 최적군 4가지 형태에 따

라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우울 및 중독 등 정신건강에 취

약한 대학생은 부모 양육태도를 통제와 과보호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 보살핌, 돌봄을 낮게 지

각하고 간섭과 통제인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는 애정없는 통제

군에서 우울과 스마트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본 연구에서 확

인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외에도 알코올 및 도박중독, 불안, 

자살 등 다른 정신장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명 중에 1명이 우울 증상을 

보이고 4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나, 국

내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단계적 예방을 위한 적

극적인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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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대학생이 부모의 사랑, 보살핌, 돌

봄을 낮게 지각하고 간섭과 통제인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 경

우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

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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